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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콘과 코드 – 동양미학의 범주 1강 

 

#1. 사품격(四品格) 

 

- 能品/能格: “曲物盡態, 形容不爽”, 재현 

- 妙品/妙格: “自成一格”, 개성 

- 神品/神格: “巧奪天造”, “巧奪天工”, 得道,  

- 逸品/逸格: “解衣般礴”, “不拘常法”, 忘道,  

 

* 능(能) 

 

- 능(能)과 유사범주: 번(繁)ㆍ농(濃)ㆍ염(艶)ㆍ미(美)ㆍ교(巧)ㆍ공(工)ㆍ근

세(謹細) 등 

 

* 일(逸) 

 

- 능(能)~신(神): 규범ㆍ전범(典範)ㆍ전형(典型)ㆍ상법(常法)의 내부; 상법

(尙法) 

- 일(逸): 초법(超法)ㆍ불구상법(不拘常法); 상의(尙意) 

 

* 삼단식(三段式) 

 

ㆍ기본규범 → 변법(變法) → 불구상법(不拘常法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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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평정(平正) → 험절(險絶) → 평정(平正) <唐ㆍ孫過庭> 

 

ㆍ생(生) → 숙(熟) → 생(生) <明ㆍ湯臨初> 

 

ㆍ불공(不工) → 공(工) → 불공(不工) <淸ㆍ劉熙載> 

ㆍ평(平) → 기(奇) → 평(平) 

ㆍ천(天) → 인(人) → 천(天) 

ㆍ자연(自然) → 인공(人工) → 자연(自然) 

 

- 유인복천(由人復天) 

- 유교입졸(由巧入拙) 

 

“서예는 반드시 먼저 생(生)을 하고 나중에 숙(熟)을 해야 하며, 또한 숙을 

한 다음에는 반드시 생을 하여야 한다. 시작할 때의 생은 배우고 익힘이 일

정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이니 마음과 손이 서로 들어맞지 않는다. 숙에 이

른 다음 생으로 들어서는 것은 다시 초보의 단계로 떨어지거나 세속을 따르

는 것이 아니라, 의외의 새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자 붓끝에 자연스레 형성된 

공교함을 담는 것이다. 따라서 숙은 평범하거나 비루한 것이 아니고, 생은 

화려한 치장이 아니다. …… 이 때문에 <첫 단계로서의> 생으로부터 숙으로 

들어가기는 쉽지만, 숙에서 다시 <마지막 단계로서의> 생으로 이르는 것은 

몹시 어렵다.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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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“書必先生而後熟, 亦必先熟而後生. 始之生者, 學力未到, 心手相違也. 熟而

生者, 不落蹊徑, 不隨世俗, 新意時出, 筆底具化工也. 故熟非庸俗, 生不雕疏. 

…… 故由生入熟易, 由熟得生難.”(湯臨初, 『書旨』)] 

 

“서예를 배우는 자는 먼저 자연스러운 소박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숙련의 

단계를 추구해나간다. 숙련의 단계에 이르면 다시 인공의 흔적이 없는 한층 

세련된 질박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. 손대지 않은 듯한 질박함이야말로 

진정한 세련의 극치이다.” 

[“學書者始由不工求工, 繼由工求不工. 不工者, 工之極也.”(劉熙載, 『藝槪ㆍ

書槪』 220條)] 

 

“붓의 기세를 치세우고 문채 다듬기에 오래도록 정진하여 어느 순간 절정

에 이르면, 외려 밋밋하고 풋풋해 보인다. 그러나 기실 그 자리는 단순함을 

넘어선 현란함의 극점이다.” 

[“筆勢崢嶸, 文采絢爛, 漸老漸熟, 乃造平淡, 實非平淡, 絢爛之極也.”(蘇軾, 

『東坡集』)] 

 

* 감상의 두 중요가치: 

1) 감상은 그 사람의 이상, 포부, 도덕성 등을 재는 척도 

2) 감상은 자신의 정신세계를 남과 소통하는 통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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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2. 일(逸) 

 

 

+ 의미: 세속적인 것으로부터의 초탈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법규에 거

리끼지 않는 자유자재 

 

+ 방법: 현실감과 상법(常法)으로부터 덜고 줄이고 멀게 하는 것. 

 

+ 목표: 현실감(現實感)과 현실태(現實態)로부터 벗어나 현실이 안고 있

는 모순과 부조리 등 문제를 떨쳐버림으로써 얽매임과 공명(功名)이 없는 진

정한 자연본성을 회복하고자 함. 

 

+ 성격: 정신의 탈속(脫俗)을 형상의 탈법(脫法)으로 표현 

 

- 간약(簡約): 간필(簡筆)ㆍ갈필(渴筆)ㆍ담묵(淡墨) <세필(細筆)ㆍ농묵(濃

墨)으로 현시되는 현실성과 거리두기> 

 

북송(北宋) 황휴복(黃休復): 일격(逸格)의 정의 

“간략한 필획이지만 그 형상은 온전히 드러나 있으니, 자연스러움의 

극치이다.”[“筆簡形具, 得之自然.”(『益州名畵錄』)] 

 

당대(唐代) 손위(孫位)에 대한 평: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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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“서너 덧 번의 붓질이면 그만 그림이 완성”[“三五筆而成”] 

 

+ 일격(逸格)의 특징 

 

- 간솔(簡率): 형상의 진솔함과 아이콘 수량의 간소함 

- 파형(破形): 비대칭ㆍ불균형ㆍ부조화 <대칭ㆍ균형ㆍ조화로 현시되는 正

常과 거리두기> 

- 졸렬(拙劣): 역설적인 자아 확립과 자기 주장 <문명적 세계관 비판> 

- 추상(醜象): 수식(修飾)의 삭감을 통한 본성 현현 <진정한 자아의 설정> 

- 광태(狂態): 고전적 정상태(正常態)인 동태(動態)와 정태(靜態)를 초월 <

극적인 자아표현> 

- 원광(遠曠): 현실계(現實界)로부터의 그윽한 확장이자 아득한 물러남 <

거리두기를 통한 자아회복> 

 

+ 구현:  

 

    사람─일기(逸氣), 예술─일품(逸品), 감상─일취(逸趣) 

 

+ 유사범주:  

 

   졸(拙)ㆍ추(醜)ㆍ광(狂)ㆍ원(遠)ㆍ간(簡)ㆍ소(疏)ㆍ담(淡)ㆍ평(平) 

 

+ 파생범주: 

 

= 야일(野逸): 범속을 넘어선 인격만이 구현해 낼 수 있는, 속박 없이 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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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에 충실한 호방함 

 

- “해의반박(解衣般礴)”: 

 

“송(宋)의 원군(元君)이 그림을 그리게 하려 하니, 많은 화가들이 

허발지발 몰려들었다. 그들은 분부를 받자 읍을 하곤 정해진 자리에 

나아가 붓을 손질하고 먹을 갈며 대기하였다. …… 이런 참에 한 화가

가 뒤늦게 나타났다. 헌데 분위기를 보더니 심드렁한 표정에 느즈러

진 몸짓으로 겨우 읍이나 하곤 그만 돌아가 버렸다. 이상타 여긴 원

군이 가서 보라 한 즉, 벌거숭이인 채로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더라

는 것이다. 원군이 탄복했다. ‘옳거니! 이 사람이 진짜 화가로구나.’” 

“宋元君將畵圖, 衆史皆至, 受揖而立, 舐筆和墨, …… 有一史後至者, 

儃儃然不趨, 受揖不立, 因之舍. 公使人視之, 則解衣般礴臝. 君曰, 可

矣, 是眞畵者也.”(『莊子ㆍ田子方』) 

 

- 야(野): 꾸밈이 없고 질박하며 자연스러운 미 

 

1) “아(雅)”와 대조적인 조야(粗野)함. 거칠고 촌스럽고 혹은 속됨. 

 

“내면의 자질이 외면의 문채보다 지나치면 촌스럽고, 외면이 내면보다 

지나치면 성실함이 부족해진다.” 

“質勝文則野, 文勝質則史.”(『論語ㆍ雍也』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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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자유분방함. 허상(虛像)과 허식(虛飾)을 벗어던진 질박함 내지 소박함. 

 

“문장에 … 우아한 문체(文體)ㆍ자유분방한 문체ㆍ천박한 문체ㆍ속된 

문체가 있다.” 

“夫文 …… 有雅體, 野體, 鄙體, 俗體.”(『河岳英靈集』, 自序) 

 

3) 꾸밈이 없고 진솔한 아름다움. 진실미. 

 

  ①  “소야(疏野)”: 가식 없는 자유를 추구함; 수식 없이 자연의 본성을 

따름; 제 분수를 지키며 질박하여 겉과 속이 하나. 

 

  ② “광달(曠達)”: 세속에 연루되지 않는 초연; 탁 트여서 거리낌이 없는 

자연스러움; 명예와 이익에 매이지 않는 초탈. 

 

4) 질박한 진솔함, 고졸(古拙) 

 

“질박한 진솔함[野]이 시(詩)의 참 맛이다.” 

“野者, 詩之美也.”(『藝槪ㆍ詩槪』) 

 

= 고일(高逸): 유가적 은일(隱逸) 

              난세에 처한 군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임시방책. 

 

= 방일(放逸): 해방과 자유, 그리고 통쾌의 예술정신. 엇박자의 합주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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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 초일(超逸): 세속적인 허위와 가식을 벗어나 순수의 세계 지향. 

           예찬(倪』)의 “양안격수(兩岸隔水)” 혹은 “일수양안(一水兩岸)” 

 

= 청일(淸逸): 주객합일의 진실한 예술경계.  

             우주와의 호흡 아래 하나 되는 지음(知音). 


